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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uatera is the commonest syndrome of marine poisoning that is caused by the ingestion of ciguatoxins that accumulate in cer-
tain tropical and subtropical finfish. It is endemic throughout the subtropical and tropical regions of the Indo-Pacific and Caribbean
and has been rarely reported in Korea. With the expansion of travel, tourism, and the import of fish from the tropics, ciguatera poi-
soning now affects a diverse population. We report a case of ciguatera in a 70-year-old woman, presenting with general paralysis
and coma, which developed after consuming codfish and macker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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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한 시구아테라: 증례보고

강정호∙이성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응급의학교실

Ciguatera fish poisoning in Korea: a case report
Sung Kgun Lee, M.D., Jeong Ho Kang, M.D.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서 론

해산물 섭취 후 발생하는 중독증에는 복어 내장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테트로도톡신

(Tetrodotoxin) 중독, 상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스콤브로이드(Scombroid)

중독, 시구아톡신(ciguatoxin)에 오염된 열대어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시구아테라(Ciguatera)

등과 같은 어류와 관련된 중독증이 있으며, 패류에 의한 중독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대표적이다1,2). 전세계적으로 해양 식중독 중에 시구아테

라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 중독이 주로 보고

되고 있고 시구아테라의 보고는 드물다. 과거 시구아테라의 발생지역은 열대 및 아열대 태평

양 및 인도양 섬지역이나 열대 카리브해에 국한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인 수산물 무역의 증가

와 해외 관광의 증가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병이 보고되고 있다3). 저자는 시구아테라 중독

을 일으키는 어종으로 알려진 대구와 고등어를 먹은 후 전신마비와 혼수상태에 빠진 70세

여성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70대 여성이 2019년 1월 의식저하와 온몸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

원 2시간 전 시장에서 구입한 대구와 고등어 요리를 해서 먹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도

생선을 줬다. 2시간 후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증상이 발생하여 보호자와 함께 병원으로 오는

중 점차 의식과 호흡이 저하되었고,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수준은 혼미(stupor)하고 불규칙

적이고 느린 호흡과 저혈압이 관찰되었다.

호흡부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관 삽관 및 기계환기를 시작하였고,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

하여 수액과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하지만 의식저하는 계속 진행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혼수

상태가 되었고 동공이 확대되고 자발호흡도 없어졌다.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와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혈액검사에서 의식저하와 저혈압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이

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과거력은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약 이외에 다른 약물 복용력은 없었다. 당시 종류 미상

의 어류에 의한 중독증상으로 진단하였고, 보호자가 본원에서

치료받기 원하여 상기 응급처치 후 전원 되었다.

본원 응급실 내원당시 환자는 자발호흡이 없어 기계환기에

의존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42/28 mmHg, 맥박 60회/분, 호

흡수 18회/분, 체온 36。C,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었다. 이

후 노르에피네프린 32 ug/min 투여하며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

지되었다. 생선을 섭취한 후 반나절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위장

관 세척이나 활성탄 투여는 하지 않았다.

신체검사에서 의식은 글래스고 혼수척도 3점으로 혼수상태

이고 동공크기는 6 mm/6 mm이고 양측 동공 반사와 각막 반

사가 소실되었으나 전정 안구 반사는 정상반응을 보여 뇌간 기

능의 저하소견이 관찰되었다. 청진 상 호흡음과 심음은 정상적

이었다. 흉부 단순방사선 검사 및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이상소

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전 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정상 범위였지만 본

원에서 시행한 심장효소검사에서 크레아틴 인산화효소(CPK)

1294 IU/L, 크레아틴 인산화효소 MB 동종효소(CK-MB) 25.65

ng/ml, 고민감도 트로포닌 T (hsTroponin T) 0.019 ng/ml로

상승소견 보였으나 심전도는 정상소견이었고 녹말분해효소

(amylase) 293 IU/L, 지방분해효소(lipase) 436 IU/L으로 상승

소견 보였다(Fig. 1). 환자는 어류에 의한 중독과 호흡곤란 및

저혈압으로 인한 허혈성 장기손상이 진단되어 중환자실에 입

원하였다. 보호자가 환자의 집에 가보니 생선을 먹이로 줬던

고양이는 죽어있었다고 한다.

입원 2일째에 시행한 뇌파검사에서 뇌기능이 약간 감소하였

으나 심하지 않은 소견을 보였다. 입원 3일째 혈압이 상승하여

노르에피네프린을 감량 후 중단하였다. 입원 4일째에는 통증에

팔다리를 약간 움찔거리는 반응을 보였고, 동공 반사와 각막

반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신경학적 기능이 천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입원 6일째에는 글래스고 혼수척도가 6점으로

호전되어 통증과 소리자극에 눈을 뜨는 반응을 보였고, 통증자

극시에 비 효과적인 자발호흡이 관찰되었다. 입원 8일째 글래

스고 혼수척도 9점으로 지시에 적절히 반응할 정도로 의식은

호전되었고 자발호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사지 근력은

상지 3등급, 하지 2등급으로 회복이 더디었다. 입원 9일째 기계

환기 이탈하였고 글래스고 혼수척도 15점으로 의식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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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cardiogram at admission



회복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입원 10일째 일반

병동으로 전동하였다. 입원 14일째 상하지 근력이 5등급으로

회복되었고 혈액검사에서 심장효소수치와 녹말분해효소, 지방

분해효소 모두 정상수치로 회복되어 입원 17일째 퇴원하였다.

고 찰

시구아테라는 시구아톡신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하여 발생하

는 식중독이다. 이 독소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와편모류(dinofla-

gellates)인 Gambierdiscus toxicus가 생성하며, 초식성 어류

가 먹는 해조류, 산호 및 해초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더 큰 육식

성 어류가 이러한 초식성 어류를 섭취하면서 독소가 축적된다.

시구아톡신은 어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중

독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먹이사슬에 따라 인간이 이 오염된

생선을 먹게 되면 식중독이 발생한다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의 연간 식중독 발병 통계에 따르면 해양 식중독 중 시구아테

라는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해양 식중독으로 매년 10,000에서 50,000건이 발생한다3). 시구

아테라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 특히 북위 35도에서 남위 35도

사이의 전 해역에서 발견되며 남태평양과 카리브해에서 주로

발생한다. 과거에는 연안지역이나 원주민 섬에 국한되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수산물 무역의 증가와 국제적인 관광객의 증가

로 토착지역이 아닌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한 최근 기후 변화와 함께 그 발생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나라도 해수면의 온도 증가로 인하여 시구아테라가 발생할 가

능성을 고려해야 한다5).

시구아테라를 유발하는 어류는 꼬치고기류(barracuda), 농

어과(grouper), 곰치(moray eel), 잿방어(amberjack), 철갑상

어(sturgeon) 등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 500종의 어류가 시구아

테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구아톡신은 생선의 모

양, 냄새 또는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선을 얼리거나 소

금에 절이거나 요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 시구아톡신

의 조직농도는 물고기 먹이사슬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

며, 큰 물고기가 더 많은 양의 시구아톡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간이나 생식선과 같은 기관에 많이 축적되기 때

문에 물고기의 내장을 먹으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6).

시구아톡신은 신경, 근육 및 심근의 전압 의존성 나트륨통로

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여 중독증상을 유발한

다. 시구아톡신에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후 발병시간은 심한

중독의 경우 30분으로 짧고 경미한 경우에는 24-48시간으로

발병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구토, 설사, 메스꺼움 및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흔한 증상이며, 전신쇠약과 피로 때때로 신경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신경장애에는 입술, 손발의 따

끔거림, 비정상적인 온도인식장애, 가려움이 있으며 심한 경우

에는 서맥을 동반한 저혈압, 호흡장애 및 호흡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람에서 시구아톡신 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생

물표지자(biomarker)는 없기 때문에 임상증상과 경과, 물고기

를 섭취한 이력에 근거하여 진단을 하며, 비슷한 증상을 일으

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별해야 할

질환은 마비성 패류독, 신경독성 패류독, 복어독, 보툴리누스

독, 장바이러스71,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 뇌수막염, 다발성경

화증 등이 있다7).

시구아테라의 치료는 주로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이다. 금

기 사항이 없다면, 가능한 빨리 위장관 세척이나 활성탄을 투

여할 수 있다8).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므로, 증상에 맞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다. 다른 급성 중독과 마찬가지로 쇼크증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수액 소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맥에는 아트

로핀 투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 만니톨은 가장 많이 연구된 치

료제이며 무작위 맹검 임상실험에 의해 평가된 유일한 치료제

이다9,10). 만니톨은 급성기 동안 신경학적 증상의 강도를 감소시

키고 증상의 지속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가 있으나 무작위 맹검 임상 실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

았기 때문에 만니톨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11-13).

본 환자는 내장을 포함한 생선 요리를 먹은 후 2시간 만에 전

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곧이어 호흡부전과 저혈

압, 의식저하가 빠르게 진행하였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환자는

시장의 생선가게에서 대구와 고등어를 구매했으며 구매한 생

선의 원산지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 가게는 복어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환자는 생선 조림 요리를 해먹었다고 하며, 요

리하고 남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시구아톡신은 사람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에도 운동실

조, 마비,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의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

다14). 또 최근 시구아톡신에 중독된 개와 고양이의 치료와 예후

에 대한 연구에서는 중독된 고양이의 약 10% 가량이 사망 또는

안락사 하였다는 결과를 보였다15).

생물표지자 등의 진단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 환자에서 시구

아테라가 확진된 것은 아니며 테트로도톡신이나 패류독 등의

다른 신경독에 중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이 시구아테라를 일으키는 어류를 섭취 후 발생하

였고 패류나 복어에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환

자의 증상이나 임상경과를 일으킬 만한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혈액검사와 영상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없다는 점, 환자뿐 아

니라 같이 먹은 고양이에게도 중독증상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시구아테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시구아테라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가

벼운 위장관 증상만 발생하는 경우 증상만으로 진단하기 어렵

기 때문에 단순한 식중독으로 진단되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16).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아열대

해역에 해당하는 오키나와 지방을 중심으로 시구아테라에 의

한 피해사례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온대해역에 해당하는 일본

중부지역에서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7). 이는 지구 온난

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평균 표층수온이 증가하며, 그로

인하여 아열대 어종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양 생태계에

서 영향을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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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남해안에서 Gambierdiscus 속을 포함

한 저서맹독부착와편모조류가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최

초 보고하였고, 2017년도 남해안에서 Gambierdiscus carib-

aeus가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시구아

테라에 안전하지 않으며 향후 시구아테라의 발생 가능성을 고

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18).

결 론

시구아테라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해양 식중독이지만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다른 식중독과 증상으로 감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력에 대한 면밀한 청취가 필

요하다. 시구아테라가 의심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위장관 세척

과 활성탄 투여를 고려하고, 증상이 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인 감시와 보존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의심되는 생선

을 복용 후 신경학적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만니톨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발병사례가 거의 없지만 향후

사회, 환경적 변화로 인한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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